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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파면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
민주노총 전직 중앙집행위원 결의문

년 월 일 윤석열의 내란 이후 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 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2024 12 3 4 , 
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.

나라야 어찌되건 국민이 죽든 말든 나만 살겠다는 반란의 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에 의‘ , ’
해 민주주의는 전면 부정당하고 경제는 끝모를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, . 
세력이 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반국가세력 척결은 민주노총의 존재를 이 사회에서 ‘ ’ ‘ ’
지워버리려는 수거 계획이었습니다. 

지난 년의 시간 동안 윤석열과 내란세력 국민의힘은 노동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노동개악3 , 
에서 나아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에 대한 배제 타도할 불순세력으로 낙인찍으며 백이십만 , 
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을 붕괴시키려 해왔습니다. 

따라서 만일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라는 윤석열의 복귀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말살할 ‘ ’
수 있는 면허증을 발부하는 것입니다‘ ’ . 

시민들이 온몸을 던져 막아낸 월 일의 항거 이후 내란 세력의 내전으로 대한민국이 추락12 3 , 
의 길목에 접어드려는 지금 년 월 일 윤석열에 대한 전원일치 파면만이 희망의 반, 2025 4 4 ‘ ’
전을 만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징검다리가 될 수 . 
있습니다. 
 
민주노총의 전직 중앙집행위원들은 중앙 산별 지역의 지도부로서 활동해 온 역량을 모아 지, , 
금이 불평등한 체제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윤석열 파면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‘ ’
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총력투쟁에 헌신할 것입니다‘ ’ . 

민주노총의 역사를 일구어 온 민주노총 전직 중앙집행위원들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다음과 같
이 결의합니다. 

윤석열 탄핵 기각 시 신속한 전면항쟁을 촉구하고, ,



즉시 서울로 집결하여 거점투쟁을 전개한다
윤석열 탄핵 기각 시 결사의 각오로 민주노총의 산별과 지역에서 , 
민주노총의 전면적 항쟁과 투쟁조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

윤석열 파면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승리를 위해
전직 중집위원들은 월 일 시까지 헌재앞으로 집결한다4 4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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